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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 세상을 울긋불긋한 고운 단풍들로 붉게 물들여 

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가을이 가고

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불며

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 입동(立冬)

이 있는 11월입니다.

일교차가 크고 쌀쌀한 날씨 탓에 우리 어르신들

감기 걸리시진 않으실까 늘 걱정입니다.

항상 따뜻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

어르신들 찾아 뵐 것을 약속드리며

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겨울맞이 하셔요 ♥

 

 ◆ 11월 겨울철 건강관리 정보 ◆

 ☃ 추운겨울 불청객 “뇌졸중”

 겨울철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질병 중의 하나인 뇌졸중은 

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혈관이 약해져,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등의 

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발병되며 일교차가 큰 겨울에 발생률이 가장 높아 

혈관성 치매를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. 

그러므로 추운 겨울 혈관이 약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효과적인 운동

을 꾸준히 하여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

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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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뇌졸중 전조 증상

2.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

 : 뇌졸중으로 인해 무조건 혈관성 치매가 발병하는 것은 아니지만, 뇌졸중으로 

인해 뇌조직의 손상이 심하게 가해지면 혈관성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.

혈관성 치매는 기억력 감퇴, 언어능력 저하, 판단력 및 일상생활 행동능력의 

저하 등 뇌혈관의 질환의 위치나 손상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의 종류나, 

정도, 출현 시기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혈관성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뇌혈관 질환의 

원인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.

3. 혈관성 치매 예방 법

 술, 담배 멀리하기
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

음식 섭취하기

하루에 30분씩 
매일 유산소 운동 하기

 6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진 받기

: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으로 건강한 겨울 보내셔요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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